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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총영사관,
‘노동법 바로 알기’ 
온라인세미나 개최

LA한국교육원,
‘2022 여름방학 뿌리교육 프로그램’ 운영  

LA한국교육원이‘2022 여름방학 뿌리교육 프로그

램’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.

운영 프로그램은 4개 과정의 한국어반과 전통공예반, 

점토반등의 한국문화수업반등 총 6개이다.

운영 기간은 오는 6월 21일(화)~7월 8일(금)까지이며 총 

12회에 걸쳐 운영된다.

5세 이상(2017년 6월 1일 이전 출생자)이어야 프로그

램에 참가할 수 있다

프로그램 참가 등록은 온라인(https://www.kecla.org/

ko/programs/?t=1021)을 통해 해야 한다. 

한국어반의 경우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을 고려해 등

록해야 한다. 등록 후에는 반 변경을 할 수 없다. 한국어

반 수준별 학습지도안은 참가 등록 온라인 페이지에서 

확인할 수 있다.

프로그램 등록 신청일 기간은 5월 24일(화) 오전 10시

부터 프로그램 시작 전까지이며 반별 정원은 18명이다. 

반별 정원이 모두 차면 조기 등록 마감될 수 있고, 반별 

등록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폐강될 수 있다. 

등록비는 강좌당 40달러이다.

학습 재료는 LA한국교육원을 방문거나 우편을 통해 

수령할 수 있다. 우편으로 학습 재료를 받고자 하는 경

우에는 과목당 10달러의 배송비를 지불해야 한다. 우편

발송 기간은 6월 13(월) ~ 6월 17일(금)이다. 

등록 취소 및 환불 기간은 6월 17일(금)까지이며 이후

에는 환불되지 않는다.

더 자세한 내용은 LA한국교육원 홈페이지(www.kecla.

org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그래픽=LA한국교육원

LA총영사관(총영사 김영완)이 비영리

단체 PACE(Pacific Asian Consortium in 

Employment)와 함께 5월 27일과 31일, 2

차례에 걸쳐 총 2회에 걸쳐‘노동법 바로 

알기’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.

세미나 개최 일시와 주제는 다음과 

같다.

● 5월 27일(금) 오전 10시~12시,‘사업체 

병가 지급 규정의 변동에 따른 직원 병가 

요청에 대처하는 방법’

● 5월 31일(화) 오전 10시~12시,‘노동법 

소송의 종류와 절차, 대처 방법’

Fisher Phillips, LLP의 박수영 변호사가 

강사로 참여한다.

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석을 위해

서는 온라인(https://bit.ly/laborbootcamp) 

으로 예약해야 한다.

LA 총영사관은“노동법은 수시로 변경

되고 업데이트 되는 만큼 많은 사업자들

이 수시로 확인하기가 어렵고 사안이 발

생한 경우 정확히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

하는지 어려움을 겪는다. 이번 세미나는 

한인 사업자들이 변경된 노동법을 이해

하고 사안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

는지 그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준비하였

다.”면서“세미나에서는 지금까지 업데

이트된 노동법 규정을 자세하게 설명하

고 9월까지 유효한 코로나 병가 및 병가 

요청 대처, 사업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노

동법 소송의 종류와 대처 방법에 대해서 

노동법 전문 로펌의 박수영 변호사가 속 

시원하게 알려 줄 예정”이라고 전했다.

◈ 문의

▶ chae400@mofa.go.kr

               (LA 총영사관 채봉규 영사)

▶ dchung@pacela.org

               (PACE 정다애 카운셀러)

풀러턴교육구, 올가을부터 한국어·영어 몰입교육

풀러턴교육구가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 몰입 교육을 

시작한다. 몰입교육이란, 이중 언어 구사가 가능한 교사

가 목표 언어를 교수의 목적이 아닌 도구로 사용하여 교

육하는 것이다.

 

풀러턴교육구는 17일 올 가을 시작하는 2022~2023

학년도부터 라구나로드초등학교(Laguna Road Elemen 

-tary School, 300 Laguna Rd., Fullerton, CA 92835)의 

유치원(킨더가튼) 1개 반에서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 

몰입교육을 시작하며 다음 학년도에는 1학년에도 이중

언어반을 개설하는 등, 매년 한국어 몰입교육 대상 학년

을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.

풀러턴교육구는“이중언어 몰입교육은 학생들의 언

어 구사력과 학업 성취도를 높여 미국과 세계에 필요한 

인재 양성의 프로그램”이라면서“한국어·영어 이중언

어 몰입교육은 한국어 50%, 영어 50%로 수업이 진행된

다.”고 설명했다.

풀러턴교육구에 따르면 이 교육구는 2019년, 교사와 

교직원,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다국어교육 태스크포스

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몰

입교육과 관련한 조사를 벌여왔다. 그 결과 주민들은 스

패니시를 이중 언어 교육 대상 언어로 가장 선호했으며 

이어 한국어가 2위에 올랐다.  

그런데 풀러턴교육구는 이미 스패니시와 영어 이중언

어 몰입교육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2위를 차지한 

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 몰입교육을 시작하기로 결정

했다.

풀러턴교육구는 5월 23일 (월) 오후 5시 라구나로드초

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몰입교육 설

명회를 개최한다. 한국어 통역도 제공된다.

한편 오렌지카운티(OC)에서는 애너하임초등학교교

육구(Anaheim Elementary School District)가 2019년부

터 한국어·영어 이중언어 몰입교육을 하고 있다. 풀러

턴교육구는 애너하임초등학교교육구에 이어 OC에서 

두 번째로 공립학교에서 한국어·영어 이중언어 몰입교

육을 하는 교육구가 됐다.


